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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 서유럽 자동차 수요 및 현대차 실적

※ ’20년 유럽 산업 수요 전망 : 브렉시트 영향 반영한 현대차 자체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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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4만대



1.3천대

11.6%’19년 M/S

서유럽 일부 국가 년 이후

내연 기관 판매 중단 선언

(네덜란드, 노르웨이)

 서유럽 일부 국가, 내연 기관

판매 금지 예정

대상 국가 적용 년도

네덜란드, 노르웨이 ’25년 이후

프랑스, 영국 ’40년 이후

※ ’19년 ~23년 EV 수요 전망 : IHS 기준

전년비

-3.6%



’25년까지그룹내
80종신규 EV 출시

판매비중 25%
전용플랫폼(MEB)기반
E-모빌리티200억투자

II.  규제 대응 방안

EV
공급 확대

CO2

규제치

벌과금
부과

조건 강화

’18년 : 구간별 ’19년 : 일괄

€5천만
(￦650억)

130g 
95g 

2015년~2019년 2020년 2025년 2030년

-27%
-15% -38%

’21년 배출량 대비

€0.3천만

’19년 ’20년

경쟁사
현황

vw

르노
닛산

’22년까지
EV 12종 출시

판매비중 30%
EV 플랫폼공용화

그룹내기술완전공유

메이커 상품 판매 개발

’17년 ’23년



도요타
’50년까지 전 차종
전동화 모델로 전환

’20년까지 HEV모델
배터리/출력 옵션확대

EV개발가속화: 기술협
약체결(마쓰다, 덴소)

볼보
’19년 이후 신차

전동화 전환
’25년까지

100만대 누적 판매



III.  EV 판매 확대 전략 (CO2 대응 전략)

 다각적 중장기 공급 확대 방안 추진

- 규모의 경제 형성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

- 배터리/EV 주요 부품 공급망 완성

대도시 중심 친환경차 전용 쇼룸 구축

- 친환경차 전시 / 시승 체험 확대

- 전력회사 파트너쉽 통한 패키지* 제공

(*가정용 Wall box / 공공 충전기)

 고속충전‘IONITY’ 투자 통한 서비스품질차별화

- 낮은 충전 이용료 및 전용 공간/예약 서비스 등 제공

-주요 고속도로 내 400개 고속충전소 구축 (’20년)

 팬유럽 차원 모빌리티/플릿 판매 확대

- 정부 기관, 글로벌 기업 등 대형 플릿 업체 입찰

- 개별 국가별 중소 우량 플릿 업체 발굴 지원

상 품 공 급 판 매




EV 시장 선점 통한 “친환경 브랜드” 이미지 제고 및 “미래 지속 성장 기반 확보”

 고수익 모델 (SUV / N 브랜드) 판매 기반

마련 통한 수익 확보 지속

 공급 안정화 기반 판매 · 점유율 확대

▶ EV 선도 메이커 이미지 구축



이종목의더많은 IR정보 확인하기

주주와 기업을 연결하고 응원합니다.

https://m.irgo.co.kr/IR-ROOM/005380

	현대자동차_2019 3Q 실적발표 자료(유럽지원실).pdf
	IR장표_현대자동차

